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헤브론교회 창립35주년 기념예배, 임직 및 은퇴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3월 이후 

제한된 모임과 집회 분위기 속에서 의기소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는 스탭들과 임

직 및 은퇴자 가족들만 참석했기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울었던 장면이 스쳐지나가더군요. 석태희 목사님은“다시 시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헤브론 성도들과 임직 및 은퇴자들께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회장 유범

선 목사님은 겸손의 삶을 권면으로, 박선동 목사님은 사랑의 축도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전

처럼 안수하고 악수하며 축복했던 순서를 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임직패와 감

사패를 전달하며 나누었던 기쁨과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눈빛으로만 전하는 것이 마음에 

계속 걸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동역자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일 4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귀한 응원에 감사합니다. 이

를 기념하며 작은 담요 한 장과 임직자 간증을 헤브론지 특별판으로 만들어 나누어 드립

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두 주 동안 주일 설교를 빠집니다. 대신 정진부 목사님, 전희준 목사님이 담당합니

다. 저는광고 시간에만 잠시 인사드릴게요. 토요새벽기도는 계획대로 제가 인도합니다. 연

말당회를 앞두고 영어권 목사님들과 3일동안 수련회가 있고, 임시노회와 총회 교육부 일

들로 사역이 몰렸습니다. 소그룹 재편성 및 인도자 선임과정을 위해 전임목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신앙생활이 진실한 공동체의 교회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

입니다. 청교도 이민 400주년을 기념하면서 총회 교육부는 11월 9일과 10일에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어권 목사님들과 서로의 사역을 공유하고, 가정사역과 선교의 동역을 

위해 의논 중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현장예배를 재개한 한어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이영걸 전도사님이 각별하게 주의하며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

회에 새로 들어오신 신임 장로님들과 사역을 공유하며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지요.  

코비드 사태가 가져온 새로운 일상 뿐 아니라 헤브론 교회에 허락하신 새로운 사역과 사

명을 위해 좋은 팀웍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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